
[미디어연대 15차 현안토론회]

‘반일 여론과 한국의 경제·외교’

발제: 사회분야-류석춘(연세대 사회학과 교수), 경제분야-윤창현(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), 

외교안보 분야-이영조(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).  

사회 및 정치·언론 분야 발제 :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

- 8월 27일(화) 오전 10시 유튜브 생중계 -

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·지소미아)를 파기했다.

한국의 경제·외교안보 전선은 정부의 장담대로 문제가 없는가?
일본이 반일 여론을 불러 일으킨 것인가? 
또는 반일 민족주의 조장에 의한 것인가?

미디어연대(공동대표 조맹기 이석우 황우섭)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<반일 여론과 한
국의 경제·외교>를 주제로 한 현안토론회를 8월 27일(화) 유튜브 생중계로 공동주최
한다.

사회학-경제학-정치학계의 3명의 중진 학자가 나서 먼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
수가 ‘반일 여론과 민족주의, 실체와 정립의 방향은’이란 주제로, 윤창현 서울시립대 
교수가 ‘반일 여론과 한일 경제대결의 실상과 대안 : 세계 무역질서 개편과 한국 경
제’란 주제로,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‘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 위기’
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.

사회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맡아 ‘반일 여론의 정치적 배경과 한국의 경제·외
교’에 대한 발제를 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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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석춘 교수는 반일 민족주의의 성격과 실체를 근현대 역사·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접
근하고,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제시한다.

윤창현 교수는 반일 여론으로 야기된 일본과의 경제대결이 실물과 금융분야에 불러 
올 영향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,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한다.

이영조 교수는 북한 핵의 동족 겨냥 여부, 동아시아 신냉전 도래에 따른 동북아 한미
일의 나토식 핵 공유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한다.

이날 토론회는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
로 진행된다. (끝)


